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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

개념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각의 문화적응전

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

상은 현재 캐나다, 미국 2개 국가에서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남녀 135명

이었으며, 문화적응전략 척도,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우울 척도, 불안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한인유

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과 통합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주변화전략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개

념은 분리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 수준이 낮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독립적 자기개념 경향이 높은

한인 유학생은 분리, 주변화 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

인한 결과,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과 불안 수준이 가장 낮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수

준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아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주의 문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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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통합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통합전략을 사용할 때 가장 양

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인유학생, 문화적응전략, 문화적 자기개념,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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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 현상에 발맞추어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외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2013)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한인유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22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

다. 많은 유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따른 제 2외국어 실력의 중요성,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의 이유로 해외유학을 선택하지만, 제 2외국어를 적

절하게 구사하며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심리적 어려

움을 동반한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진입한 개인들은 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변

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Sam & Barry, 1995; Ward, Bochner, &

Furnham, 2001).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가족문제, 문화적응문제, 재정문제,

학교문제, 인종차별, 건강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Maha, 1994; Parr, Bradley, & Bingi, 1992). 미국 내 유학생

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정도를 알아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의

29%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30%는 자주 향수병을 경험하며, 46%는 물리

적으로는 미국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국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Rajapaksa & Dundes, 2002).

이처럼 유학생들은 새로운 주류문화 안에서 취약한 존재로 많은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에 관련된 연구는 연령, 유학기간, 외국어 구사 능

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안병철, 1996;

김영희, 2005; Zhang & Goodsonb, 2011; 윤숙희, 2012). 이에 비해 주류문화

로의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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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연구되었으나(박영숙, 박

광배, 최상진, Antony Marsella, 김주한, 2002; 이수연, 2009; 권미경, 이순형,

2010), 그 중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적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최경린, 2011). 김민선(2002)은 각기 다른 문화에 따라 개인들

의 내적특성의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문화적 자기

개념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적 자기개념은 크게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나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바라

보는 형식으로 설명된다(Markus & Kitayama, 1991). Markus와 Kitayama

는 문화적 자기개념은 내적, 인지적 특성으로서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 주장한다. 개인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유럽과 미국의 서구권은 독립적 자

기개념이 보다 쉽게 발견되고, 집단주의 문화로 대표되는 아시아와 같은 비

서구권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주로 나타난다. 물론, 동시에 한 문화권 내

에서도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

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Markus et al., 1991; Singelis, 1994;

Triandis, 1989).

기존의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차원의 문화적응시

각에서 진행되었다. 단일차원에서의 문화적응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유문

화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주한 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몰입으로

종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적(single continuum) 현상으로 개념화된다(Gordon,

1964). 이후 1980년대에 Gordon의 단일차원 문화적응시각은 문화적응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이주민의 고유문화의 정

체성과 이주사회의 주류문화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차원 문화적응전략이

Berry(1997)에 의해 제시되었다(박정의, 2012). 이 전략은 기존의 단일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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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응전략의 연구에 비해서 적응과정과 경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의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을 이민자들이나 장단기 체

류자들의 문화적응과정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민선(2002)이

서양문화권내의 동양인 이민자에 대한 연구나 동양 문화권 내의 서양인 이

민자들에 대한 연구에 문화적 자기개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뒤, 최경린(2011)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유학

생들은 전반적으로 분리전략, 통합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독립적 자기개념이 동화전략과 통합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상호의존

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는 독립적 자

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김민선(2002)의 가설을 지지

한다.

한편 문화적응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고, 1950년대부터는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설

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고국을 떠난 소수 민족 이민자나 유학

생은 더 많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리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근

원지인 고국을 떠난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이

다(Kou & Tsai, 1986). 주류문화 적응의 정도는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좌절

감, 불안감, 소속감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thwaite, 1996).

문화적응전략과 이민자들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

중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변화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화와 분리전략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c, Mametti, & Sam, 2005). 이는 자신의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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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의 일원이 된 이민자들이 최상의 정

신건강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 Berry(1995)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화적응전략은 원문화, 주류문화의 유지에 관한 모형으로 4가지 유형의

적응전략을 설명하지만, 각각 전략이 의미하는 심리적 적응 수준에 대한 설

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한인유학생이 사용하는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적응전략이 한인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한인 유학

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단순한 정신건강 실

태조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다차

원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보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

과 관련 있는 문화적응전략을 밝혀냄으로써 주류문화 적응과 관련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유학생의 상담 장면, 적응촉진교육 과정에서 유용

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한인 유학

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문화적 자기개념에 따른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알아

봄으로써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

봄으로써 문화적응전략 사용과 심리적 적응간의 연관성을 알아내 한인유학

생의 주류문화 적응과정촉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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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인유학생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인가?

가설 1.1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은 통합전략, 동화전략 유형을 예

측할 것이다.

가설 1.2 한인 유학생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2】각각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설 2.1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

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가설 2.2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

인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

게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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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

한 사람이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획득한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과 같은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며, 각각의 문

화는 고유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Hendricks & Hendricks, 1979).

Berry(1980, 1997)는 한 개인이 이주 등으로 속해있던 기존 문화를 떠나 낯

선 사회에 정착하는 경험으로 인하여, 특정 문화적 맥락에 익숙해진 개인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적 변화과정을 “문화

적응(acculturation)” 이라고 설명하였다(채나리, 2011).

Berry(1997)는 문화적응이 이주 집단의 고유문화에 대한 문화적 유지

(cultural maintenance)와 이민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의 독립적인 두 개의 축으로 구

성된다는 다차원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이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는 4가

지 문화적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합(integration)은 원문화도 유지하면서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를 수

용하는 경우로, 두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람은 양쪽에서 모두 유능한

이중문화적(bicultural) 태도를 가진다. 둘째, 동화(assimilation)는 원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만을 수용하는 경우로, 주류사회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류 집단에 흡수

된다. 셋째, 분리(segregation)는 원문화를 유지하고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주

변화(marginalization)는 원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이민사회의 주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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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1

차원2

원문화와의 관계

유지 유지하지 않음

이민사회의

주류문화와의

관계

유지 통합 동화

유지하지 않음 분리 주변화

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표1. Barry의 문화적응전략

Barry의 4가지 문화적응 전략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처전략(cop

ing strategy)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응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며, 특정한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전략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즉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선호하는 문화적응전략을 주류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진영, 양계민, 2004).

재미한인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심리적 적응

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인주, 2010; Choi & Dancy, 2009; Jang & Chiribog

a, 2010; Kim, Gonzales, Stroh, & Wang, 2006; Shim & Schwartz, 2007; S

uinn, 2010). 특히 스트레스, 약물, 우울증 등 이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

가 빈번한데, 이는 동화중심(assimilation-oriented)의 단일차원 문화적응 시

작에서의 연구이며, 다차원적인 문화적응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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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 2012).

위와 같이 단일차원의 문화적응 시각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응전략 시각에서의 연구는 재미한인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설명을 제공한다. Kim(2009)은 문화적응전략과 우울증상간의 상관관

계의 연구를 통해 통합 전략의 경우 우울증상과 부적관계를, 주변화 전략의

경우 우울증상과 정적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Lee(2004)은 재미한

인의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학업 자아개념, 외모 자아개념, 그리고 학습 방

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합 전략을 구사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학업 자아 개념과 외모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처럼 다차원적 문화적응 시각은 이민, 유학생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문

화적응전략과 적응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틀을 제공한다.

2. 문화적 자기개념

문화적 자기개념(self-construal)은 타인과 관계되는 자아, 타인과 구별되

는 자아에 관한 사고, 정서, 행동의 집합체로 정의된다(Singelis, 1994).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의 독특한 특성·태

도·목표·신념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맥락, 대인관계, 집

단 소속감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어

떤 사람들은 타인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집단과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며, 친밀한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이들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김현미, 방희정, 2006). Marku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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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yama(1991)는 전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독립적 자아개념, 후자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독립적 자아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은 사회적 상황과 분리된 경

계가 있고 단일하고 안정된 자아개념으로 정의한다. 독립적 자아개념의 주

요 특성은 자신의 독특한 특성, 능력, 기호, 관심, 목적이나 경험들로, 상대

적으로 사회적 맥락, 대인 관계, 집단 구성원의 개념은 자아 정의에 덜 영향

을 미친다(Greetz, 1975; Markus et al., 1991; Triandis, 1989). 독립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아실현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특

정 사람과 사건은 개인적 성취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내적 통제를 중요하게 여긴다(Ingman, 1999).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독특하

고 특별함을 강조하는 사고와 행동, 타인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행동, 타인과

공유하는 기술과 태도의 발달은 자기 평가와 자존심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은경, 2004). 독립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도 소속집단이나 타

인과의 관계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추구는 개인적 목표를 반영한다(Mark

us et al., 1994).

상호의존적 자아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은 사회적 맥락과 상

황에 따라 적응적이고 변화 가능한 자아로 정의한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적인

역할에 맞게 행동을 하고, 집단과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며, 간접적인 의사소

통 방법을 사용한다. 자아정의에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고, 친밀한 타인의 생

각, 감정, 행동은 이들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자존심과

자기 고양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맺

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양명순, 하정희, 2007; Mar

kus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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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많은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각 개인들이 소

속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적 자기개념

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을 표상하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집단주의적 문화

권의 실례에 해당한다(Singelis & Brown, 1995).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구분법은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라는 자

아개념과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갖는다. 개인주의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은

집단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집단주의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

재하고, 그 존재 단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로 규정된다(Hofsted, 1980).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간주되는 서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이, 집단주의 문

화권인 동양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지배적이다(Singelis et al., 1995;

Hara & Kim, 2004; Park & Ahn, 2008). Singelis와 Brown(1995)의 연구는

유럽인은 독립적인 경향이 강하고, 아시아인은 상호의존적인 경향이 강하다

는 결과를 밝혔다.

김민선(2002)은 Berry의 문화적응전략(1999)과 문화적 자기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하게 된 주류

문화에 맞게 자신의 문화적 자기개념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시

말하면, 동화전략을 사용하며 동시에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유학생들이 독립적 경향의 주류문화에 속하게 된다면 독립적 자기

개념으로 바뀔 것이고, 동화전략을 사용하며 동시에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

지고 있는 이민자, 유학생들이 상호의존적 경향의 주류문화에 속하게 된다

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 문화적 자기개념과 함께 주류문화 경향에 맞는 문화적 자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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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함께 발전시킬 것이며, 분리전략의 사용자들은 원 문화적 자기개념을

유지할 것이며, 주변화전략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문화적 자기개념을 받아들

이지 않으며, 원 문화적 자기개념 또한 유지하지 않고 격하시킨 결과를 가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최경린(2011)은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를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독립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자기인식에서 타인과 차별화되는 개인적 특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

문에, 자신이 속했던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

진 사람들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자기개념

의 사람들은 새로운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 동화전략을 사용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자기인식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문화에 대한 소속감과 문화적 정체

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립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에 비해 중요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즉,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사람들은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적 자기개념은 통합전략과 동

화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의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적 자기개념이 분리전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동일한 동양문화권내에서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설명을 동양문화권 유학생의 서양문화로

의 적응과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왜냐하면 동양문화권에는 상호

의존적 자기개념이 주를 이루고, 서양문화권에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국유학생의 한국문화로의 적응은 집단주의 문화의 상호의

존적 자기개념이 또 다른 집단주의문화에 재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주의문화의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개인주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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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양문화권의 한인유학생이 서양문화권

내에서 적응할 때 문화적 자기개념에 따라 문화적응전략이 구분되는지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의 심리 내적인 문화적 자

기개념과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4.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

타국의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문

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Zhang,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불

안, 소외감, 심각한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를 유발

하는데(Suh, 2006), 그 중 대표적으로 우울증상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Oh, Koeske, & Sales, 2002; 박형원, 2010; 이순희, 2012.). 이민과 정신장애

유병율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민자는 우울 28.4%, 불안장애

37.1%, 신체화 장애 29.4%로 내국민보다 높은 유병율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Arieli, Gilat & Aycheh, 1996).

반면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민가족의 부

모가 주류문화보다 원문화의 가치를 추구하고 원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높은 주류문화 적응수준을 가진 청소년 자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inn, 2010).

문화적응전략과 이민자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 중 통

합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변화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동화와 분리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c,

Mametti, & Sam, 2005). 캐나다에서 많은 인종 집단들내의 이민자들의 태



- 13 -

도에 관한 연구는 통합전략이 가장 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낳는다고 밝

혔다(Berry, 1990; Berry & Kim, 1988; Berry et al., 1987). 또한 동화전략

은 중간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연관되고, 분리와 주변화전략은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박정의,

성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통합전략이 재미한인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재미한인들이 취하는 문화적응전

략을 이차원 문화적응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에서는 통합전략 집단의 노년층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고, 더 나은 신체 및 정

신건강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했다(Jang, Kim, Chiriboga, & Kallimanis,

2007).

기존의 다차원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의 연구는 이민자들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유학생은 단기체류자로, 장기체류자인 이민자들과

주류문화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 연구 결과를 유학생에

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북미권에서 유학중인 한인 유학

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서 다차원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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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며 캐나다, 미국 2개 국가에 현재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의 남녀 2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사는 캐나다, 미국지역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지 글을 게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213부의 자료 중 답변을 빠트리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한 78부를 제외한 1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에 한해 $5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13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 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1명(23%), 여성 104명(77%)으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2세

사이가 72명(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23세에서 만 27세 사이가

50명(38.5%), 만 28세 이상이 10명(7.7%), 무응답이 3명(2.2%) 순으로 나타

났다. 평균연령은 22.7세(SD=3.0)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국가로는 캐나다

69명(51.1%), 미국 65명(48.1%)로 거의 유사하였다. 현재 거주 형태로는 자

취가 70명(5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기숙사가 27명(20%), 자가

가 12명(8.9%), 홈스테이가 11명(8.1%), 기타가 9명(6.7%), 친척집이 4명

(3.0%), 무응답이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유학 왔을 때 연령은 만

18세 이후가 85명(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시기가 25명

(18.5%), 고등학생 시기가 13명(9.6%), 초등학생 시기가 11명(8.1%), 무응답

이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기간은 36개월 이상이 74명

(5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26명(19.3%),



- 15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 13명(9.6%), 6개월 미만이 11명(8.1%), 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이 7명(5.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3명(2.2%), 30

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1명(0.7%), 무응답이 0명(0%)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과정은 University 재학이 51명(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설어학원 재학이 29명(21.5%), College 재학이 27명(20%), 기타가 19명

(14.1%), 대학 내 ESL이 6명(4.4%), Community College 2명(1.5%), 무응답

이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 16 -

인구 통계학적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1 23%

여 104 77%

무응답 0 0%

현재나이 만 18세~ 만 22세 72 55.4%

만 23세~ 만 27세 50 38.5%

만 28세 이상 10 7.7%

무응답 3 2.2%

현재 거주 국가 캐나다 69 51.1%

미국 65 48.1%

무응답 1 0.7%

현재 거주 형태 자취 70 51.9%

홈스테이 11 8.1%

친척집 4 3.0%

학교 기숙사 27 20.0%

자가 12 8.9%

기타 9 6.7%

무응답 2 1.5%

처음 유학 왔을 때

연령
초등학생 11 8.1%

중학생 25 18.5%

고등학생 13 9.6%

만 18세 이후 85 63.0%

무응답 1 0.7%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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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학적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전체 유학기간 (2개

이상 국가에서

유학한 경우, 모든

기간을 합함)

6개월 미만 11 8.1%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26 19.3%

12개월이상

~18개월 미만
13 9.6%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
3 2.2%

24개월이상

~30개월 미만
7 5.2%

30개월이상

~36개월 미만
1 0.7%

36개월 이상 74 54.8%

무응답 0 0%

현재 교육과정 사설 어학원 29 21.5%

대학 내 ESL 6 4.4%

Community

College
2 1.5%

College 27 20.0%

University 51 37.8%

기타 19 14.1%

무응답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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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1) 문화적응전략 척도

Barry(2001)가 이차원 문화적응 모델의 4단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한지은(2007)이 한국어

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동화의 경우, “나는 집에서 영어를 사용한다.”,

“나는 한국어보다 영어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는 “나의 친한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나는 주로 한국 음

악을 듣는다.”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은 “나는 한국어로 생각

한 것처럼 영어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다 있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변화는 “나는 가

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화적응전략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서로 비

교하여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전략을 해당 응답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평균점수범위는 1~7점이다. 원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신뢰

도는 다음과 같다. 한지은(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동화의 경

우 Cronbach’α=.77, 분리 Cronbach’α=.76, 통합 Cronbach’α=.74, 주변화

Cronbach’α=.85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3>와 같다. 내적 일치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아 신뢰롭지

않다고 판단된 20번 문항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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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적응전략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α

동화전략 1, 5, 9, 13, 17, 21, 24, 27. .79

분리전략 2, 6, 10*, 14*, 18, 22. .74

통합전략 3, 7, 11, 15, 19. .71

주변화전략 4, 8, 12, 16, 20, 23, 26, 28, 29. .90

*역채점 문항

2)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Singelis(1994)가 개발한 척도로 독립적 자기개념의 경우 “내 스스로를 돌

보는 것이 내겐 중요한 관심사이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

고 독특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호

의존적 자기개념의 경우 “나의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달려있다”,

“집단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등 12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자기관이 강함을 나타낸다. 총 점수

범위는 각각 12~84점이다. 두 하위척도의 Cronbach’α는 각각 .69, .73으로 보

고되었다(Singelis, 1994). 본 연구에서는 문혜신과 오경자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척도의 문항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문항의 순서를 바

꾸어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적 자기개념은 연속변수로 통계분

석에 사용되었다.

각각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내적 일치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아 신뢰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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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판단된 16번, 23번 문항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

적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55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김보

경(2003), 조미랑(2004), 한정연(2008)의 연구에서도 각각의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59, .59, .53으로, 본 연구와 같이 낮은 내적

합치도가 나타났다. 이에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가 측정하고자 한 것

을 정확히 측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 4.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α

상호의존적 문화적

자기개념
1,3,5,7,9,11,13,15,17,19,21. .70

독립적 문화적 자기개념 2,4,6,8,10,12,14,18,20,22,24. .55

3) 정신건강 척도

(1) 우울 및 불안척도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90문항 중

우울측정도구 13문항과 불안측정도구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Derogatis와 Govi(1973)가 개발하고 Kim, Kim과 Won(1984)이 한국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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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α

우울 1,2,3,4,5,6,7,8,9,10,11,12,13. .90

불안 14,15,16,17,18,19,20,21,22,23,24. .93

상으로 표준화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도구이다. 5점 Likert 척

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총 점수범위는 우울 13점~65점, 불안 10점~50점이다. 배정이, 박현

주(2010) 연구에서 Cronbach’α=.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우울 및 불안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2) 주관적 안녕감

Diener(1984)는 일상적인 행복에 대응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삶에 많이 만족하고 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

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는 것을 높은 행복의 상태로 보았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주관적 안녕감

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Criffin(1985)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정하기 위해 개

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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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α

삶의 만족도 1,2,3,4,5. .86

긍정정서 1,2,3,4,5,6,7,8,9,10. .78

부정정서
11,12,13,14,

15,16,17,18,19,20.
.90

도를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는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를 이현희 등(2003)이 재번안한 한국판 PANAS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 ‘매우 많이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

수의 범위는 각각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일주일 간 해당 정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6>와 같다.

표 6. 주관적 안녕감 척도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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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캐나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인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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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전체 135명의 연구대상자 중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독립적 자기개념에

비해 높은 한인유학생은 50명(37%)이고, 반대로 독립적 자기개념이 상호의

존적 자기개념이 비해 높은 한인 유학생은 81명(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전략에서는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2명(1.5%),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63명(46.7%),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

생은 52명(38.5%),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18명(38.5%)로 나

타났다.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r=.18, p<.05).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리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독립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r=.20, p<.05)및 통합전략(r=.39, p<.05)

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주변화전략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r=-.25, p<.05). 이는 독립적 자기개념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동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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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통합전략을 사용하고, 주변화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통합전략은 우울(r=-.21, p<.05)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 안녕감(r=.31,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 수준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주변화전략은 우울(r=.63, p<.01), 불안(r=.55,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 안녕감(r=-.48,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수준

이 높고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없

었지만, 독립적 자기개념은 우울(r=-.20, p<.05)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주관

적 안녕감(r=.23, p<.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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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

2. 독립적

자기개념
.06 -

3. 동화전략 -.08 .20
*

-

4. 분리전략 .18
*

-.08 -.72
*

-

5. 통합전략 -.01 .39
*

.52
*

-.31
*

-

6. 주변화전략 -.11 -.25
*

.10 -.03 -.26
*

-

7. 우울 .02 -.20
*

0.03 0.14 -0.21
*

0.63
**

-

8. 불안 -.09 -.10 0.02 0.05 -0.15 0.55
**

0.75
**

-

9. 주관적

안녕감
.12 .23

**

0.14 -0.13 0.31
**

-0.48
**

-0.64
**

-0.61
**

-

M 4.55 4.90 2.98 4.70 4.61 3.39 28.16 18.46 84.68

SD .06 .05 .09 10 .09 .12 .88 .76 1.50

표 7.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n=13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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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의 관계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예측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베타 추정값과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해석한다. 승산비

가 1보다 작으면 독립변인이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종속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고, 0이면 변화가 없으며, 1보다 크면 기준집단에 비해 종속집

단에 속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송지은, 2012).

우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2 Log likelihood는 275.51이고, 설명변수가 포

함된 분석모형의 –2 Log likelihood는 256.55로 두 값의 차이가 18.96(df=6,

p<.05)으로 나타나 두 값의 차이가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Deviance chi-square값

이 248.00(p=1.0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토대로 분석모

형을 채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표 8>에 보고하였다.

먼저,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에 보고되었다. 독립적 자기개념 경향이 높

은 사람은 분리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1.76배 높다.

다음으로,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에 보고되었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

진 유학생은 통합전략에 비해 분리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0.57배로, 다시 말

해 분리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1.76배 높다. 독립적 자기개

념을 가진 유학생이 통합전략에 비해 주변화전략을 선택할 확률은 0.38배로,

다시 말해 주변화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은 2.64배 높다.



- 28 -

다음으로,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사용한 다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에 보고되었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주변화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2.64배 높다.

이것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분리, 주변화 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인 유학생의 독립

적 자기개념이 통합전략, 동화전략유형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일부 지지한다. 하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분리 전략을 예측할 것이라

는 연구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8.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

Model Fitting Criteria Likelihood Ratio Tests

–2 Log likelihood Δx2 df sig

Intercept only 275.51

Final 256.55 18.95 6 .004

표 9. 분리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예측변수 동화전략 통합전략 주변화전략

상호의존적자아 0.26 [0.05, 1.22] 0.92 [0.62, 1.36] 1.126 [0.64, 1.98]

독립적 자아 2.62 [0.56, 12.31] 1.76 [1.16, 2.69] 0.67 [0.39, 1.16]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12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 29 -

표 10. 통합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예측변수 동화전략 분리전략 주변화전략

상호의존적자아 0.28 [0.6, 1.31] 1.09 [0.74, 1.61] 1.22 [0.68, 2.22]

독립적 자아 1.49 [0.32, 6.86] 0.57 [0.37, 0.87] 0.38 [0.21, 0.70]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12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표 11. 주변화전략 집단 대비 문화적응전략 집단들의 승산비

예측변수 동화전략 분리전략 통합전략

상호의존적자아 0.23 [0.05, 1.16] 0.89 [0.51, 1.56] 0.82 [0.45, 1.48]

독립적 자아 3.91 [0.78, 19.58] 1.49 [0.87, 2.58] 2.64 [1.44, 4.82]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12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4. 문화적응전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한인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수가 2명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해당 응답자 수가 매우 작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

인유학생의 수가 2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이유는 크게 2가지를 추론

해볼 수 있겠다. 첫째, 유학생은 이민자와 달리 단기 체류자이고 한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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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류문

화의 정체성 수용보다 쉬운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한인유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되었다. 즉, 대

상자들은 한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간

주된다.

이에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2명을 제외한 133명의 한인유학생

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3가지 문화적응전략을 독립변

인으로, 정신건강 상태(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전략 집단과 주변화전략 집단이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

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집단 유형에 따른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결과는 <표

12>과 같다.

우울의 평균점수는 주변화전략 집단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리전략,

통합전략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평균점수도 주변화전략집단에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분리전략, 통합전략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점수는 통합전략 집단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리

전략, 주변화전략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별로 다시 정리하면, 통합전

략집단이 우울과 불안 평균이 가장 낮고, 주관적 안녕감 평균이 가장 높았

다. 주변화전략집단이 우울과 불안 평균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은 집

단 중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은 통합전략집단에 비해서 주변화

전략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은 주변화전략집

단에 비해서 통합전략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사후검증 결

과에서 분리전략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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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하지만 집단의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통

합전략집단이 분리전략집단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이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를 통해 통합전략집단의 정신건강상태가 분리전략집단에 비해서

양호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 유학생이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

학생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고, 주관적 안

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을 것이라는 가설 2.1를 일부 지지하고,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이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한인 유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을 것

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한다.

표 12. 문화적응전략 집단별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차이 검증

(n=133)

분리1

(n=63)

통합2

(n=52)

주변화3

(n=18) F
사후

검증
M(SD) M(SD) M(SD)

우울 28.35 (9.72) 25.02 (8.80) 35.61 (11.15) 5.85* 1=2<3

불안 18.16 (8.73) 16.54 (7.43) 24.56 (10.07) 4.19* 1=2<3

주관적

안녕감
82.44 (14.19) 90.44 (16.80) 75.72 (24.07) 4.14* 3<2=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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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한인유학생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

과 관련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근거로, 개인의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각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

들이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고, one-way ANOVA를 통해 문화적응전략 집단에 따른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집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135명의 연구대상자들 중 독립적 자기개념에 비해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51명,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에 비해 높은 독립적 자기

개념을 가진 유학생은 81명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전략에서는 2명은 동화

전략, 18명은 주변화전략, 52명은 통합전략, 63명은 분리전략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주로 통

합, 분리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류문화만을 유지하고 고유문화를 유지하

지 않는 동화전략 사용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경린(2011)

의 연구결과에서도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적

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유학생은 이민자와 달리 단기 체류자이기 때문에 주

류문화의 정체성 수용보다 고유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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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집되

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한인 유학생이 연

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한인유학생의 독립적-상호의

존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 선택이 유의한 관련을 가정했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독립적 자기개념은 동화전략과 통합

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주변화전략과는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분리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

련되었다. 이는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동화, 통합전략을 사

용하는 경향성과 주변화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유학생은 분리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감

보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새로운 주류문화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는 동화전략과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

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은 자신의 개인적 특성보다 고유문화

에 대한 소속감에 보다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성장한 높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한인 유학생

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한인 유학생에 비해서 주류문화인 개인주의 문

화의 정체성 수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분리전략을 사용한다고 추측

할 수 있다.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의 유의한 관련을 가정했던 연구가설도 일부 지

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

울 수준이 낮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통합전

략과 불안 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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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으며 주관적 안녕

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한인유학생이 주류문화와 원문

화를 모두 유지하는 통합 전략의 사용이 좋은 정신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인유학생이 주류문화와 원문화 모두를 유지하지

못 하는 주변화 전략을 사용할 때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유

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독립적 자기개념이 높은 한인 유학생은 분리, 주변화 전략에

비해 통합전략을 사용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인 유학생의

독립적 자기개념이 통합전략, 동화전략 유형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을 일부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화전략에 대한 연구결과가 유

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전체 대상자 135명 중 동화전략을 사용하는 대

상자가 2명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적 자기개념이 높은 한인유학생은 자신이 속했던 고유문화에 대한 소속

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전략을 사용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문화적응전략 선택을 유의하

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경린(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과 분리전략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지만,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분리전략 선택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반대로 분리전략의 사용이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유지와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다. 분리전략

은 한인 유학생에게 집단주의 한국문화를 유지하게 하고, 동시에 문화적 자

기개념 개념은 속해있는 문화성향에 영향을 받는다(Singelis & Brown,



- 35 -

1995). 따라서 한인 유학생의 문화적 자기개념은 집단주의 한국문화에 영향

을 받아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자의 추론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후

속 연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적응 전략 집단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

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수준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주관

적 안녕감이 가장 높아 좋은 정신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

안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낮아 좋지 않은 정신

건강상태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한

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할 것이라는 가설 2.1과 주변화전략을

사용하는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하지 못 할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한다. 특히, 사후검증에서 통합전략집단이 주변화전략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전략집단의 정신건강 상태는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 집단의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값을 고

려해보면 분리전략집단에 비해 통합전략집단이 양호한 정신건강 수준을 가

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주류문화와 고유문화를 모두 유

지하는 것이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통합전략이 가장 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삶의 만

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Berry, 1990; Berry &

Kim, 1988; Berry et al., 1987; 박정의, 2012; 손한나, 2011). 또한 주변화전

략은 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Kosic, Mametti, & Sa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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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주의 문화특성을 보이는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은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통합전략을 사용할 가능성

이 높고, 또한 통합전략을 사용할 때 가장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

는 문화적응전략을 4가지로 나누었을 때 문화적응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응전략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만 18세 이상의 한인유학생을 단일 표본으로

하여 소속된 문화의 영향을 받는 문화적 자기개념과 개인의 문화적응전략의

연관성, 그리고 문화적응전략과 정신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찾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체류가 예정된 이민자가 아닌 한인유학생을 단일표본으로 한

유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한인유학생들

의 문화적응전략과 심리적 적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현장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유학생의 문화적응전

략을 점검하고, 주류문화와 고유문화 정체성 모두를 균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개입이 한인유학생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들 수 있

다. 자신의 문화적 자기개념과 주류문화의 문화성향을 비교해보고, 현재 사

용하는 문화적응전략을 확인함으로써 적응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어려움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주류문화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고유문화 혹은 주류문화 중 한 가지 문화의 정체성

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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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응적인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유문화, 주류문화의 정체성을 함께 유지하

는 방법에 대한 상담자의 구체적인 조언은 한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긍

정적인 촉진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로

인하여 대상자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캐나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유학생들의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문조사에 소요되

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가

대상자 선정 및 설문지 작성의뢰를 직접 할 수 없었기에 성별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이 고르게 표집 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인구사회

학적 변인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현재 캐나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

니티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

용하지 않는 한인 유학생에 비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롭고 다양한 한인유학생 표본의 선정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문화적 자기개념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는 개인주의문화권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집단주의문화권 국가에서 유학중인 한

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인유학생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유학중인 독

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들 혹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유학중인 상호의

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유학생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 양상에 대한 후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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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된다면 문화와 개인의 적합성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적 자기개념과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문화적 자기개념과 문화적

응전략, 정신건강상태 세 가지 변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

였다. 문화적 자기개념이 정신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전략이

매개하는 효과를 살펴본다면 한인유학생에 대한 더욱더 풍부한 이해와 구체

적인 개입의 방향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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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Self-Construal and

Mental Health i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Kang, HyeW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on, self-construal and mental health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Canada and U.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35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over 18 years old by on-line survey.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Self-Construal scale, the parts of

SCL-90-R,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ere administered.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know how self-construal works

o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and one-way ANOVA to

know difference of mental health within strategies of accultu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t self-construal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assimilation strategy and integration strategy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marginalization strategy.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paration strategy.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use integration strateg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On the other hand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use

marginalization strateg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wellbeing. Second,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independent self-construal are tend to use integration strategy rather

than separation strategy or marginalization strategy. Third, through

one-way ANOVA,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epression,

anxiety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depending on what a strategy of acculturation use. Based on these

resul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self-construal,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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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

니다.

혹시라도 귀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나,

제시되는 모든 질문들에 답해 주신다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

자에게 이메일 하십시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지도 교수 이 정윤

석사 과정 강 혜원



본인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며, 이 연구 참가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



부록 1. 문화적응전략 척도

문

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보다

영어로 글을 더 잘 쓴다.
1 2 3 4 5 6 7

2
내가 듣는 음악의 대부분은 한국

음악이다.
1 2 3 4 5 6 7

3
나는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 모두

로 농담을 한다.
1 2 3 4 5 6 7

4

일반적으로 나는 한국인이든 캐나

다인이든 누군가와 교제하는데 어

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5
집에 있을 때, 나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6 7

6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한국인

이다.
1 2 3 4 5 6 7

7
나는 생각할 때 한국어로 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때때로 한국인이나 캐나다인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9

만약 누군가가 내게 시를 써보라

고 한다면, 나는 영어로 쓸 것이

다.

1 2 3 4 5 6 7

10
나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들인 모임

에 나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1 2 3 4 5 6 7

11
나는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

구들 모두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12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6 7

아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3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과 더

잘 어울린다.
1 2 3 4 5 6 7

14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이 나

를 더 동등이 대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5
나는 한국인들과 캐나다인들 모두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6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17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이 나

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8
나는 캐나다인보다 한국인과 데이트

하는 것을 선호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캐나다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한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모두 매

우 편안하다.

1 2 3 4 5 6 7

20 나는 때때로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1 2 3 4 5 6 7

21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에게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쉽다.

1 2 3 4 5 6 7

22
나는 캐나다인과 있을 때 보다 한국

인과 있을 때 더 편안한다.
1 2 3 4 5 6 7

23

때때로 나는 한국인들과 캐나다인들

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느

낀다.

1 2 3 4 5 6 7

24
나는 한국인들보다 캐나다인들과 교

제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문

항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5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26
때때로 나는 캐나다인들과 한국인들

모두를 믿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7

27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부분의 내 친

구들은 캐나다인이다.
1 2 3 4 5 6 7

28

나는 종종 캐나다인이나 한국인 모

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다.

1 2 3 4 5 6 7

29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부록 2. 문화적 자기개념 척도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교류(상호작용)하고 있는

윗사람을 존경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오해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느

니 차라리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1 2 3 4 5 6 7

3
내게는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 조화

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7

4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은 나에

게는 문제가 안된다.
1 2 3 4 5 6 7

5
나의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

에 달려있다.
1 2 3 4 5 6 7

6
생생한 상상력을 갖는 것이 나에게

는 중요하다.
1 2 3 4 5 6 7

7
나는 버스에서 교수님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혼자만 칭찬이나 보상을 받아

도 편안하다.
1 2 3 4 5 6 7

9
나는 자신에 대해 겸손한 사람을 존

경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찬가지

로 똑같은 사람이다.
1 2 3 4 5 6 7

1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이기적인 욕심을 희생할 것

이다.

1 2 3 4 5 6 7

12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내겐 중요

한 관심사이다.
1 2 3 4 5 6 7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3
나는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자

신의 성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4
나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1 2 3 4 5 6 7

15
나는 학업이나 진로 계획을 세울 때 부

모의 충고를 고려해야만 한다.
1 2 3 4 5 6 7

16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곧,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조차도 깍듯한

말투보다는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

이 편하다.

1 2 3 4 5 6 7

17
집단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내

게는 중요하다.
1 2 3 4 5 6 7

18
나는 내가 막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솔직한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6 7

19

나는 내가 그 집단에 속해있는 것이 즐

겁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집단에 머물 것이다.

1 2 3 4 5 6 7

20
나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독특하게 되는 걸 좋아한다.
1 2 3 4 5 6 7

21
내 형제나 자매가 실패하면 나는 책임

을 느낀다.
1 2 3 4 5 6 7

22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내 개

인적인 정체감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

다.

1 2 3 4 5 6 7

23
집단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할 수 없을

때 조차도 나는 논쟁을 피한다.
1 2 3 4 5 6 7

24
나는 무엇보다 건강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
1 2 3 4 5 6 7



문

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

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욕이 감퇴한다. 1 2 3 4 5

2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 2 3 4 5

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울기를 잘 한다. 1 2 3 4 5

5
어떤 함정이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

분이 든다.
1 2 3 4 5

6 자책을 잘 한다. 1 2 3 4 5

7 외롭다. 1 2 3 4 5

8 기분이 울적하다. 1 2 3 4 5

9 매사에 걱정이 많다. 1 2 3 4 5

10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 2 3 4 5

11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2 매사가 힘들다. 1 2 3 4 5

13 허무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1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

다.
1 2 3 4 5

부록 3. 우울 및 불안척도



문

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

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1 2 3 4 5

16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1 2 3 4 5

17 두려운 느낌이 든다. 1 2 3 4 5

18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1 2 3 4 5

19 긴장이 된다. 1 2 3 4 5

20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1 2 3 4 5

21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 2 3 4 5

22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23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한다. 1 2 3 4 5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대체로 내 생활은 이상적이다. 1 2 3 4 5 6 7

2 내 생활여건은 좋다. 1 2 3 4 5 6 7

3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성취했다.
1 2 3 4 5 6 7

4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생

활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부록 4. 삶의 만족도 척도

아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보통

이다

상당

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 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부록 5.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잘 나타

낸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나이 : 만      세

3. 현재 거주 국가 : ① 캐나다           ② 미국

4. 현재 거주 형태 : 

① 자취  ② 홈스테이  ③ 친척집  ④학교 기숙사  ⑤ 자가  ⑥ 기타

5. 처음 유학 왔을 때 나이 : 

① 만6세 이전(초등학교 진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만 19세 이후(고등학교 졸업 후)

6. 전체 유학 기간 (2개 이상 국가에서 유학한 경우, 모든 기간을 합함)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2개월            ③12개월~18개월

④ 18개월~24개           ⑤ 24개월~30개월          ⑥ 30개월~36개월

⑦ 37개월 이상

7. 현재 교육과정 : 

① 사설 어학원          ② 대학 내 ESL      ③ community college 

④ college              ⑤ university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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